
선박용 화학제품

조선 수주둔화 F R P·도료 수요저조
8 0년대 이후 선박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고 있는 국내 조선시장이 9 4년 엔고에 따라 가격경쟁

력이 수직 상승하는 호재를 엎고 기대 이상의 탄탄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일부 조선소들의 설비확장에 따라 수주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건화물과 정기선의 운임 호

조에 따른 대량발주가 늘어나면서 수주실적 기준 1 2 . 0 %의 두자리수 신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주실적 증대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생산으로 이어져 국내 조선시장의 전망을 밝게 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주실적은 9 3년기준 8 1 3만7 0 0 0총톤으로 일본의 7 5 3만4 0 0 0총톤을 따돌렸으며,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우리나라 조선사업은 9 6년들어 높은

수주실적을 바탕으로 생산면에서 활발

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주면에서는 그동안의 폭등양

상에서 벗어나 9 6년 상반기 잔여분의

컨테이너 수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다소의 냉각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더욱이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

복과잉에 따른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

며, 일부 대형선주들이 해운시황의 회

복을 노려 노후선박 해체를 기피할 경

우에는 활발한 생산활동과는 달리 수

주침체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학제품 가운데 조선산업을 전방산업

으로 하고 있는 페인트 시장은 9 4년이

후 2년간 호조를 보이는 등 조선시장

을 둘러싼 화학관련제품의 수요가 빠

르게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조선시장은 9 5년 엔화강세에 따

른 상대적인 가격경쟁력 상승과 해운

운임 상승, 선대구조 개편 등으로 인한

B . C와 컨테이너선의 대량발주, 과거

발주의 중심이었던 탱커의 장기적 침체

등 크게 세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수주현황을 보면, 95년실적 기준 1 9 4

척, 710만총톤으로 9 4년 1 6 6척, 640만총톤에 비해 1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엔화강세와 국내 조선소들의 설비확장에 따른 수주경쟁, 건화물과 정기선의 운임호조에 따른

대량발주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9 5년 세계경기의 회복으로 벌크 캐리어의 발주가 활기를 띠었으며, 하반기에는 세계선사들의

대형화, 고속화 추진전략에 따라 대형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도 수주신장의 주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형별 발주량을 보면, 정기선사들이 발주한 대형컨테이너선이 7 1척으로 2 1 0만총톤, 건화물시황의

호조를 바탕으로 대량 발주된 B . C가 6 7척, 300만총톤 등 이들 물량이 전체의 7 1 . 8 %를 차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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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수 중량 금 액 선상수 중 량 금 액 중량 금액

증 감 률
구 분

수출선

국내선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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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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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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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2
2

1 9 4

7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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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수주현황
(단위 : 척, GT, 100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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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감률
구 분

수출선

국내선

합 계

1 0 7
8

1 1 5

5 15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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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4  507

1 3 5
5

1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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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49
1 0 0

5 149

9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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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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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조선 건조현황
(단위: 척, GT, 100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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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률
구 분

수출선

국내선

합 계

2 5 2
4

2 5 6

12 4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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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64
7 6

10 740

3 0 5
1

3 0 6

13 833
-

13 833

12 299
1 9

12 318

1 1 . 3
-

1 1 . 3

1 5 . 3
▽7 5 . 1

1 4 . 7

국내조선산업 수주잔량 현황
(단위 : 척, GT, 100만달러, %)



집계됐다.

반면, 과거 가장 높은 발주건수를 보여왔던 탱커의 수주량은 9 0만총톤으로 전체 수주량의 1 2 . 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조선산업계의 선종변화를 입증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선종으로는 상선과 어선, 특수작업선, 함정 등으로 나뉘며, 이가운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선의 경우 탱커와 겸용선, 건화물선으로 구분된다.

탱커는 일반적으로 원유운반선을 비롯 정유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가스운반선으로서 국내 관련산

업의 여건과 선박의 특성상 활발한 수요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밖에 전체 7 1 3만3 0 0 0총톤의 수주실적가운데 국내선은 2척, 금액으로는 2 3 0 0만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선은 1 9 2척으로 6 7억6 9 0 0만달러의 수주실적을 보이는 등 9 9 . 7 %가 수출선 수주로 국

제시장에서의 경재력 우위가 수주신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출선의 수주실적은 9 4년대비 총톤기준 12.0%, 금액기준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출위

주의 전략이 엔고를 엎고 순항을 거듭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반해 국내선은 9 4년대비 오히려 총톤기준 93.0%, 금액기준 7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건조실적은 9 5년 1 4 0척, 570만총톤으로 9 4년 1 1 5척, 520만총톤 대비 9.5% 증가했으며, 이는 수주신장

에 따른 안정조업과 조선설비 확장에 따른 건조능력 증대가 주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종별로는 탱커가 2 1 0만총톤으로 전체 건조량 중 3 6 . 9 %를 차지했으며, B.C는 1 7 0만총톤으로 전체의

3 1 . 0 %를 차지했다.

또 국내선 건조실적은 9 5년 5척( 1억달러)이며, 수출선은 1 3 5척( 5 0억4 9 0 0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

됐다.

수출선은 9 4년대비 총톤기준 9.7%, 금액으로는 13.1% 증가했으며, 국내선은 총톤기준 45.2% 감소했

으나 금액면에서는 선박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14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신조 및 수리 기자재 수출을 포함한 선박류 전체 수출규모는 9 5년기준 5 5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9 5년말 현재 수주잔량은 3 0 6척, 1380만총톤으로 대부분의 국내 조선소들이 9 7년 하반기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거나 확보중에 있어 상당부분 높은 수준의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종별로 보면, B.C의 수주잔량이 5 6 0만총톤으로 전체의 4 0 . 3 %를 차지하고 있으며, 컨테이너선 수주

구 분

상 선

어 선

특 수

작업선

함 정

탱 커

겸용 선

건화물선

CRUDE OIL TANKER(원유운반선)

PRODUCT CARRIER(정유운반선)

CHEMICAL TANKER(화학제품운반선)

G A S - C A R R I E R (가스운반선)

COMBINED CARRIER

BULK CARRIER

GENERAL CARGO CARRIER

FULL CONTAINER SHIP

PURE CAR CARRIER

M . P . C . C .

R E E F E R

원유

휘발유, 경유, 중유등

Sulphur, Naphtha 등

LPG, LNG

ORE/BULK/OIL, ORE/OIL,

OIL/BULK, OIL/COAL 등

ORE, COAL, GRAIN, CEMENT,

LUMBER, LOG 등

CONTAINER 이외의포장화물

C O N T A I N E R

각종차량류

GENERAL CARGO/BULK/CONTAINER

냉장및냉동화물

어로선(CATCHER BOAT), 공선(FACTORY SHIP), 모선(MOTHER SHIP), 운반어선(FISH CARRIER),

TRAWLER, STEREN TRAWLER, 참치선망어선, 유자망어선, 포경선, 어업지도선, 어업조사선

수로측량선, 해양관측선, 해저전선부설선, 공작선, 기중기선, TUG BOAT, SUPPLY

VESSEL, 소방선, 해양오염방제선, 병원선

전투함, 순양전함, 순양함, 경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원자력잠수함, 항공모함, 소해정, L.S.T, L.S.M

국내선종별선박현황



잔량은 3 6 0만총톤으로 2 6 . 0 %를 차지, 최근 건화물 정기선 운임의 호조로 B . C와 컨테이너선의 비중

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탱커는 3 2 0만총톤으로 전체의 2 3 . 1 %에 불

과, 계속적인 비중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 6년 조선경기는 생산면에서는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수주면에서는 3년여 동안의 수주신장

에 따른 반작용, 그리고 엔저에 따라 정체 내지는 증가율 둔화 등 다소 침체된 양상을 겪고 있다.

따라서 수주면에서는 자연증가 정도의 한자리수 신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의 엔저현상이 가속화

될 경우 정체내지는 감소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상반기 동안의 수주실적이 극히 부진해 연말까지 9 6년 목표액의 절반가량을 가까스로 웃도

는데 그칠 전망이어서 현실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96년들어 1 0월말까지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등 5대 조선소들의 수주액은 3 6억

4 6 0 0만달러로 9 6년 목표액 8 2억5 0 0 0만달러의 4 4 . 2 %에 그치고 있다. 

대우중공업은 이 기간동안 9 6년 수주목표액 2 0억달러의 절반수준인 1 0억달러 정도( 2 2척)를 수주하

는데 그쳤다.

다만 9 5년 총 수주실적인 7억3 0 0 0만달러를 이미 넘어선 상태이어서 5대 조선소 중에서는 가장 호조

를 보이고 있다.

9 5년 수주실적 2 8억달러와 동일한 수준을 9 6년 목표로 잡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1 3억달러의 수주로

목표액 대비 4 6 . 4 %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삼성중공업 역시 6억5 0 0 0만달러로 목표액 1 5억달러의 4 3 . 3 %에 그치고 있고, 한진중공업은 목표액 7

억달러의 4 2 . 9 %인 3억달러에 머물고 있다.

이밖에 1 2억5 0 0 0만달러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라중공업은 3억9 6 0 0만달러의 수주액을 기록, 5대

조선소 중 가장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조선소들은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한라중공업은 연말 현대상선과 계약할 국적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1척(시가 2억2 0 0 0만달러)를

포함, 미국 마제스틱의 1 5만톤급 유조선 4척 등 국제 유조선 입찰에 성공함으로써 2 0억달러를 채운

다는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1 1월말경 미국 C e v r o n의 초대형 유조선(VLCC) 4척(총 수주예상 3억5 0 0 0만달러) 입찰

에서 일본 三菱重工業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 창사 이래 첫 해외 VLCC 수주기록을 세운다는 전략

이다.

더욱이 선복과잉에 따른 우려가 점차 확산되면서 발주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노후 벌크유조선을 대

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선주들이 해운시황의 회복을 노려 노후선의 해체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 향

후 선박발주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9 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엔저현상도 수주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내 조선소들의 경우 최대 경쟁상대인 일본과의 가격경쟁력 격차가 9 5년 상반기 달러당 8 0엔

수준이던 초엔고 상황에서는 2 0 %를 넘었으나 하반기 달러당 1 0 0엔까지 내려간 상황에서는 5 %로

줄어들면서 수주여건이 크게 불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9 9 4 1 9 9 5 증감률구 분

생 산

수 입

공급계

내 수

수 출

수요계

35 000
-

35 000
34 600

4 0 0
35 000

39 000
-

39 000
38 500

5 0 0
39 000

1 1 . 4
-

1 1 . 4
1 1 . 3
2 5 . 0
1 1 . 4

FRP 수급추이
(단위: M/T, %)

FRP 수요구성비( 1 9 9 5 )

선박용

3 5 . 0 %

정화조용

3 0 . 0 %

물탱크용

2 0 . 0 %

기타주문제작용

1 5 . 0 %

3 8 , 5 0 0 M / T



이밖에 북해유전을 둘러싼 비OPEC 국가들의 증산문제와 이라크의 수출재개 여부도 탱커 발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져 국내 조선산업의 위축이 사실상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생산면에서의 활발한 활동은 9 6년 신조선 수출 6 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조선강국으로서의 면

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건조량 또한 9 5년 건조능력 확대를 바탕으로 9 5년대

비 1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6 5 0만총톤을

넘어설 전망이다.

선박시장을 전방산업으로 두고 있는 주요 화학제품

으로는 선체와 구조물 등에 주로 쓰이는 F R P ( F i b e r -

glass Reinforced Plastic)와선박용 도료를 들 수 있다.

F R P는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와 유리섬유의 복합

재질로써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우며, 내

식·내열·내후성이 뛰어나 일찍부터 목선과 소규모

철선을 대체하면서 선박시장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남해안 적조현상과 유조선의 기름

유출이 어민 수입감소로 이어지면서 신조 F R P선박

의 수요가 급감하는 등 전방산업인 조선시황과는 다

른 시장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FRP 수요는 9 5년기준 3만8 5 0 0톤으로 9 4년 3만

4 6 0 0톤에 비해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9 0년이후 평균 20% 정도의 수요신장에는 훨씬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구성비를 보면, 선박용이 전체의 3 5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화조용이 3 0 % ,

물탱크용 20%, 기타 주문제작용이 2 5 %를 보이고 있다.

FRP 시장은 원자재인 유리섬유와 U P R수지가격( 9 4년6월 K g당 1 0 0 0원, 95년1 2월 1 6 0 0원) 폭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유리섬유와 U P R수지의 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 동시에 시장침

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방식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선박용 도료는 선박 건조에 있어서 선체 및 각

종 구조물 보호라는 일반적인 기능을 넘어 선체의 미관을 치장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선박용 도료 시장은 전방산업인 선박시장의 호황과 엔고에 의한 일본 조선산업계의 경쟁력 약

화를 계기로 평균 13% 정도의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5년기준 선박용 도료 수요는 1 0 9 0억원으로 9 4년 9 5 0억원에 비해 14.7%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성장세는 9 5년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박이 2중구조 선체로 전환되

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2중구조 선체는 수요측면에서 기존물량의 30% 이상의 증대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 5년 선박용 도료 생산은 6만5 8 5 7 k l로 9 4년 5만7 8 7 1 k l에 비해 1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도료시장의 8 . 6 %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에폭시수지계가 2 8 . 6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염화고고무계 25.9%, 유성도

료 22.7%, 비닐수지계 13.8%, 알키드수지계 8.1%, 아연말도료 6.2%, 방청도료 5.9%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현황을 보면, 고려화학이 전체시장의 41%, IPK가 24%, 동주산업 11%, 벽산 6%, 삼화추고

꾸 5%, 카보라인 코리아 3% 기타 1 0 %로 집계됐다.

국내 선박용 도료시장은 9 6년 건조량 6 5 0만총톤 예상에 따라 1 0 ~ 1 5 %정도의 수요신장이 이뤄질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격은 고급그레이드가 리터당 5 5 0 0원, 저급그레이드가 6 0 0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저부위에 사용되는 A F도료는 리터당 1만5 0 0 0 ~ 1만8 0 0 0원까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향후 선박용 도료시장은 선박의 고급화에 따라 물량면에서는 다소의 수요감소가 예상되나 2중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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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및 선박 고급화가 확산되면서 수요액은 15%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도료 수급선을 보면, 현대중공업이 고려화학으로 부터 전체물량의 7 0 %를 공급받고 있으며, IPK와

삼화추고꾸로부터 30% 정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중공업은 동주산업으로부터 대부분을 공급받고 있으며, 일부는 I P K와 조광요턴 제품을 사용하

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주공급기업이 없는 대신 I P K를 비롯 조광요턴, 시그마코팅스, 삼화추고꾸등으로 부터

선주의 주문 및 선종에 따라 공급선을 다양화화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IPK, 벽산, 고려화학으로부터 공급받는 외에 9 5년 하반기부터는 동주산업에서도 공급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 9 9 6 / 1 2 / 9 >


